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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70주년을 맞아 시행한 서울대학교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모금캠페인이 출범 4
개월 만에 목표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 지난해 9월 1일 시작한 모금캠페인은 서울대 저소득층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을 조성하고자 ▲선한 ▲인재 ▲장학의 세 팀으로 나눠, 팀별 70명이 완주
하는 기부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목표인원인 210명이 넘는 265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약 97억원의 약정액을 달성했다. (2016.1.18. 기준) 

○ 이어달리기의 꽃인 결승주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장학팀의 공
대 컴퓨터공학부 버나드 에거(Bernhard Egger) 외국인 교수가 70번째 주자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어 ▲인재팀은 미국에 거주 중인 고광선(토목공학 57-61) 
동문이 70번째 주자로 골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선한팀에는 익명을 요청한 한 학부
모가 70번째 기부 바톤을 이어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 장학팀의 70번째 주자인 스위스 출신 버나드 에거(한국이름 이강웅) 교수는 지난 
2011년 서울대에 부임 후 외국인 교수 최초로 공대 국제화본부장 보직을 맡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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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버나드 에거 교수는 서울대 내 외국인 교수·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 소식을 접하고,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기
부에 참여했다.

○ 멀리 시애틀에서 인재팀의 70번째 주자로 참여한 고광선 동문은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은 이민 생활이었지만 서울대 동문으로서 받은 축복과 혜택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
을까 고민했고,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
처럼 뜻 깊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 마지막으로 선한팀의 70번째 주자인 익명의 학부모는 서울대에 대해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쾌척해 왔으며,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여 우리 사회를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추가로 기부하였다.

○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는 장학금 후원→ 응원메시지 작성→ 다음 주자 
추천의 순(선택사항)으로 진행되며,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금액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
구나 서울대발전기금 홈페이지·이메일·우편·전화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후원은 1년
에 360만원으로 1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후원
자에게는 바톤 모양을 상징한 서울대 물병을 기념품으로 증정해 기부자들로부터 뜨거
운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대는 모든 팀의 주자가 완주했지만, 본래 계획대로 2016년 2월까지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액모금 캠페인을 
추진해 ‘선한 인재 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캠페인을 통해 모금되는 
생활비 장학금은 가계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750여명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캠페인 현황 및 후속 주자 확인은 서울대발전기금 http://www.snu.or.kr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871-1624)


